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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스텔라 자매의 세례
아직 저는 몹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푸스데이에서 받은 영성지도를 통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2018-4-8.
오푸스데이를 처음 접하게 된건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회사 근처에 위치한 성당에 가서 삼종기도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무교였던 전 예전부터 가톨릭에 대한 호기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따라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점심시간 동안 산책을 하며 묵주기도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면 성당에 가서 묵주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오푸스데이 센터에 초대했고, 그 곳에서 1년간의 교리공부를 마친후 세례를 받고 오푸스데이의 협력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일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종종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받아들이는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외적으로만 찾았고, 내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혹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교리를 마친후에 지속적으로 오푸스데이 센터에 초대되어 주기적으로 영성지도를 받을 때, 신부님과 영적지도를 해주시는 분께 이런 고민들과 평소 기도 생활을 고백해왔습니다. 그 때 그분들께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평소 기도 습관에 대해 조언을 들었고, 영성지도 통해 배운것들을 음에 담고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부터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저에게 생기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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